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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ㆍ1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9 1
년이된다. 일제의총검 앞에 온겨례 만
백성이 3천리 방방곡곡에서 일제히 일
어난 비폭력 운동으로서 인류사적으로
기록할만한 것이 그 통합과 저항의 정
신이다.
이같은 평화적 시위에 대해 일제는
무차별 학살 진압을 감행하여 7 5 0 9명을
살해하고 1만5 9 6 1명을 부상시켰으며 4
만6 9 4 8명을 구속하여 고초를 가했다. 그
리고 수많은 민가와 학교며 교회를 불
질러 태웠다. 이처럼폭압된 3ㆍ1운동은
그 희생이 엄청남에 비해 얻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 비폭력운동의 무기력함을
노정시킨것으로 탄식되기도한다. 그러
나 3ㆍ1운동은 겨레가 본능적으로 일어
나 성별이나 지역ㆍ계층 및 종파를 초
월한 통합정신으로 순간에 이룬 총체적
항쟁이었다. 당장에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한번 통합을 보인 겨
레의 의지와 민족정신의 궐기가 우리에
게 오늘이 있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뿐
만 아니라 이 정신은 해외로 수출되어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중동지역
의 자각운동으로, 그리고전세계 피압박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일깨우는 촉매가
되었다.
1 9 1 9년 2월 2 7일 서울 종로의 보성사
普成社에서 찍은 3만5천 장의 독립선언
문이 전국각처로 밀송되고 3월 1일에는
지하신문 조선독립신문 1만 부가 발행
되어그 요원의 불길을 당겼다. 당일시
민과 학생은 탑동공원에 모여 정오를
기해 거사를 비롯하고 이를 기획하고
선도한 민족대표 3 3인은 태화관泰和館

에서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민족대표가
3 3인이 된 것은 우리 겨레가 천지인天
地人의 삼재三才, 상중하ㆍ초중종初中終
ㆍ대중소大中小 등에서부터 초가삼간草
家三間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좋아하
는 숫자 3이 두번 겹친 중행重幸의 뜻
이 있고 불교에서 온누리를 뜻하는 3 3
천天과도 같기 때문에 택한 숫자였을
것이다.
이 3 3인의민족대표에우리권씨의선
대는 권동진權東鎭ㆍ권병덕權秉悳 2인
이 참여했다. 이는 우리 겨레의 성씨별
인구분포로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
율로 높은 바였다. 사실 우리권씨는 우
리나라 남북한 전체 인구의 1 %를 조금
상회할 정도에 그치고 있거니와 어쨌든
3ㆍ1운동과 3ㆍ1정신에 있어 우리 권씨
가 관여된바가소홀치않은것이다.
흔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다. 왜 과거와 현재에만 국
한되는 것이겠는가. 이는미래도 포함되
는 삼위일체의 대화가 된다 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3ㆍ1운동에서중요한 보석
은 통합의정신인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토가 남북으로 분
단되고 동서가 다시 나뉘어 반목하고
이념과 국론도 분렬되어 영일이 없는데
또 수도까지 나누느냐 마느냐로 시끄러
워 살 수가 없다. 우리 문중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또한 이같은 국가의 양상이
무색케 갈라져 겨루고 다투며 통합을
모르고 있다. 모두 다투기를 그치고 한
번 3ㆍ1정신에서배워봄이좋지않을까

━━━權海兆편집위원

3ㆍ1절과통합정신

▲ 문화관광체육부의 1회의실에서 동상영정심의위원회가 양촌 문충공의 표
준영정 초안을심사하고있다.<관련기사 2면>

▲ 안동권씨근기요산회가 서울의 북한산 승가사로 오르는 등산로변 양지에
서 시산제를행하고있다.<관련기사 1 4면>

액자로 표구한 영정은 A형과 B형 2종이고 비용은 A형이 2 0만원, B형이 1 5만원입니다.
우리은행 1005-601-070005 (주)안동권씨종보사로 주문입금하시면 제작하여 택배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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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태사공太師公의친필시서詩署영정影幀해제

실물대로 촬영인화한 이 영정은당시 어떤 회맹會盟이나 계회契會에서 화원畵員이 열공
列公의전신상을 소사素寫한 여백에각공이자필로율시律詩를 휘호하여 계첩契帖을 만든
것의한 장이다. 우측상우上隅에‘권태사영정權太師影幀’이라쓴 것은당시 복수인의 영정
을 그렸기때문에이를합책하면서제3자가식별을위해기제記題한것이다.
오언시五言詩 8행으로 된 이 시는첫 열에서 글자 한 자리를띄우고마지막에서 두번째
자는지움표시를하는 등의즉사卽事로속필한것이며, 말미에별행으로‘고창古昌권행權
幸 즉일卽日’이라 서명한것이 명료하다. 즉일이란 당일當日, 즉 바로 그날의뜻이니어떤
회연會宴이있던당일을뜻하며그 날짜기록은이 계첩契帖의표지에있었을것이다.
이 영정이식별인의 안목에발견된것은 현재 2 0여년이되고 그동안다방면으로 종합고
증한내용은다음과같다.

①오언시의 해초解草를 지금까지 국내에서 누구도 적확히 해내지 못하고 있고, 신라인
명필김생金生의필법과같다고도하는신필神筆인데다율격과운자가고대의것이다.
②지질紙質에 대한 과거 문화재전문위원의 비공식 감정 결과 용지가신라시대 불경佛經
을 필사했던유물과같은지질과규격이라는의견이었다.
③영정의 양식이고려 중세 이전의 것이고복식이고려 이전이며 관모冠帽와 그 배후의
날개가당唐나라황제릉에서출토된신라인의토용土俑의것과거의닮았다.
④자필이 아니고서는 남의성명을극초서로 쓰는 예가 없고 더구나성 권權자를 팔분체
로 휘갈겨썼으니결코자필이아니고는남의손을빈 것일 수 없다. 시의대체적인 내용은
망국후의실의와회한어린적막감을표백한것이다.

안동권씨의 재사齋舍ㆍ정각亭閣ㆍ원묘院廟의 강당 또는 후손 개인의 당헌堂軒에 게건揭虔 또는 봉안奉安할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의 친필시서親筆詩序 영정影幀을 보급합니다.

시조 태사공 친필시서영정 봉안 안내

태사공영정 액자A형(이중격자형ㆍ사
진 4 0 . 8×2 8㎝ㆍ액자 5 7 . 5×4 5 . 5㎝)

태사공영정액자 B형(화면유리밀착형
ㆍ크기는동일)

그동안저희종보사에서는국보급문화재인시조태사공의위 영정을확보하기위해기밀을지키며나름대로의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왔
습니다. 그러나저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 마련이 안되어 부심을 거듭해오던 중 그 소장자와의연락마저 끊기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실물을 슬라이드필름으로 촬영하고 컬러복사해 두었던 영정을 원본크기로 디지털인화하여
후손의문중과개인의당헌에봉안토록제작실비로보급하여되도록많은후손이시조태사공의얼을몸받도록확산시키기로하였습니다.


